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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연진 프란치스코 신부 

  5월 5일, 오늘은 한국에서 어린이날입니다. 또한 교

회에서 전례력으로는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

를 보호하고자 제정한 생명 주일입니다. 비록 미국

에서 공식적으로 어린이날은 없더라도 우리는 어린

이에게 느낄 수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부의 양극화, 

지나친 사교육비, 치솟는 주택 물가, 가난하고 어려

운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으로 젊은 부

부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피하고 지난 분기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어린이날의 

기쁨을 누려야 할 어린이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에 못내 아쉬운 마음을 담으며 한국에서 있었던 

한 어린이와의 추억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젊은 엄마 아빠들이 자녀에게 했

던 질문이 유명해져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질

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야, ○○는 엄마가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질문을 

들은 아이는 적잖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은 어느 정도 대처

할 능력이 생겼다지만 바퀴벌레로 변한다는 것은 상

상해 본 적도 없고, 바퀴벌레가 지저분하고 피하고 

싶은 존재라서 멀리하고 싶은 것이 아이들의 솔직한 

마음일 것인데, 그것이 또 엄마 아빠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멀리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소 엉뚱

하고 짓궂은 질문이지만 그렇게 아이들의 사랑을 확

인해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가 봅니다. 

 

  어느 날은 저도 이 질문을 써먹어 보고 싶다는 장

난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복사단을 담당하고 있었고 

복사단 친구들은 복사를 서기 위해 성당에 왔다가 

미사를 드리거나 어린이 미사 전후에 저의 사제관에

서 놀다 가곤 하였습니다. 그때에도 한 몇 명과 사제

관에서 놀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네는 신

부님이 바퀴벌레로 변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

까 느닷없이 한 친구가 대답합니다. “먹어 버릴 거예

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의아한 표정으로 제가 대답

했습니다. “그런데 바퀴벌레는 지저분하기도 하고 맛

도 없잖아. 그걸 왜 먹어?” 그리고 나서 그 친구의 대

답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부님이 바퀴벌레로 

살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제 뱃속에서 따뜻하게 살게 

해줄 거예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저로서는 마음

이 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같은 대답을 어른이 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감동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는 아이라서 

거짓말할 줄 모르고 이런 순수한 아이의 마음이 가지

고 있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달았

습니다. 어린이날에 담긴 의미, 어린이들의 사랑의 힘

에 대해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는 오늘 어린이 날입니

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

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마르 10,14)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

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그러고 

보니 저도 벌써 이 글을 쓰면서 ‘친구’라는 단어를 사

용했습니다. 친구란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

다. 친구는 친할 친(親), 옛 구(舊) 자의 합성어로서 글

자 그대로는 가깝게 오래 지낸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가깝다는 것, 다른 하나는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복음 말

씀을 하신 시간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니 이미 예

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실 것을 다 가르쳐주

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만난 관계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의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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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인과 종의 관

계가 친구의 관계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짚으십니

다. 보통 종은 주인과 친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

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하는 루카의 복음 말씀은 우

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내가 먹을 것을 준

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

를 매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

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러한 맥락에

서 종은 주인에게 충성스럽다고 말합니다. 말씀 그대

로 종은 주인의 분부를 받은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

은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과 종

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친구와의 관계는 다릅니다. 주인과 종의 관

계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친구 사이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까

이 있고 싶고 오래 있고 싶은 그런 친밀함입니다. 친

구와의 관계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없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바로 “고마움”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나서도 “저는 쓸모없는 종

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말해야 

하고 주인은 그런 충실한 종에게마저도 고마움을 표

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

게 친구라고 하신 그 제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겠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우리가 친구 관계라서 느낄 수 있는 고마움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봅시다. 우리는 친구에게 언

제 고마움을 느끼나요? 그저 나에게 모든 것을 퍼주

는 친구에게 고마움을 느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

겠습니다. 그러나 더 고마운 것은 나의 원 의를 알고 

그것을 실천해 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친구의 관계

란 무조건 많은 것을 주고받는 것보다도 친구가 무

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 잘 알고 그것을 해주는 것

이 진정한 친구의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관계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예

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로서 

고마움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

하거나 뽑아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

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에 응답한다는 데

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

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2독서에서의 말씀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라는 말씀입니

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하고자 했으면 하는 것

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더 참된 사랑입니다. 내가 좋

다고 하는 것을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

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우리는 친구의 본래적 

의미, 가까이 있고 싶고 오래 있어서 잘 아는 의미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종으로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한 도리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

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셨다는 것

은 그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 상호작용이라는 친밀함 속에는 고

마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 고마움은 상대방이 나

에게 무작정 많은 것을 해주는 데에서 드러나기보다 

나를 잘 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실천해 주는 데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가까이 있어서, 오래 있어서 고맙다고 말씀하실 것입

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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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일 (5월) 알 림 

 공동체 소식                                                                                                                    

특별헌금   

5월 19일(일) Catholic Communications  

성탄 예비자 교리반 모집  

신청 마감 : 5월 12일(일) 까지  

접수처 : 성당 사무실  

첫 교리 일시 : 5월 19일(일) 12:30 p.m. 

교리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채플  

성모님의 밤 

일시 : 5월 14일(화)  8 p.m. 미사 (묵주 지참) 

성모님의 밤 행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특히 단체장님들과 사목위원님들은 당일 행사시 

촛불봉헌에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낚시 체험 

 

첫 강의 : 5월 8일(수)  7:30 p.m.    

기간 : 12주간 (매주 수요일)   

시간 : 매주 수요일 7:30 p.m.  (성당 친교실) 

주제 : 모세5경 12주 완전 정복 

신청 마감 : 5월 8일(수)    

신청 : 성당 사무실 및 사목회 안내데스크 

She-Shen 성모님 상 거동행열  

봉성체  

유니온 널싱홈 미사   

주님 승천 대축일 미사  

파티마의 성모님 방문  

경로의 날 행사  

어머니 날 카네이션 꽃 만들기   

Mother’s Day에 어머님들께 달아드릴 카네이션 

꽃 만들기 봉사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의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시 : 5월 11일(토)  9:30 a.m.  

장소 : 성당 친교실  

어머니 날 꽃 달아드리기 행사  

Mother’s Day에 청년 연합회에서 5월 12일(일)   

어머님들께 꽃을 달아드리는 행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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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여름 학교  

기간 : 7월 8일(월) - 8월 15일(목) 

학년 : PreK—6th 학년 (2024년 9월 기준)  

정기 등록 : 5월 5일(오늘)까지  (등록금 : $2,160) 

등록 장소 : 정 토마스 교육관  

등록 시간 : 10:30 a.m.—12 p.m.  

이메일 : stpaulcamp@gmail.com  

문의 : Rebeca Kim 

제23회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장학금  

2024 안나회 주최 고국 가톨릭 성지순례  

일정 : 11월 3일(일) - 11월 13일(수)  

인원 : 선착순 35명  

요금 : $2,200 + 항공료 

지도신부 :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문의 : 오영실 세실리아 (718) 764-7558 

            강미연 셀리나 (917) 968-4190 

주일학교 고등부 워크샵  

날짜 : 5월 17일(금) - 5월 19일(일)  

장소 : Thomas Berry Place Retreat Center  

주소 : 86-45 Egerton Blvd. Jamaica, NY 11432 

등록금 : $180 (일인당) 

등록 장소 : 성당 친교실 (어머니연합회 데스크) 

마감일 : 5월 5일(오늘)    

주일학교 초등부 첫영성체  

주일학교 중등부 락인(Lock-In)   

한국학교 교사 모집 



       공동체 소식                                                                                            2024년 5월 5일 

알 림 알 림  

6 

반모임 

의료선교 도네이션  

생활 상담소  

5월 12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안영남, 김태범, 김진성  

 

  

효주회 월례회  

5  
Bayside 구역 3반 

알코올 및 약물 사용자 가족들의 자조모임  

일시 : 5월 16일(목) & 30일(목)   7 p.m.—8 p.m.  

장소 : 성당 친교실 (제2교실) 

연락처 : (718) 501-5050 

로사리오회 판매대 

Cornerstone 모임 

요셉회 월례회  

연령회 월례회  

5  

안나회 월례회  

로사리오회 빈병 수거  

연령회 임원  

성제회 월례회  

로사리오회 월례회  

구역분과 회의  

5  

Flushing 2구역 3반 

Flushing 2구역 4반 (Astoria반) 

생활 상담 

도네이션  

Flushing 1구역 1반 



업무시간   

   

 

 

 

 

 

 

 

온라인 헌금  

  

 

  

  

       공동체 소식                                                                                            2024년 5월 5일 

알 림 알 림  

성당 사무실 업무시간 





    미사 봉헌                                                                                              2024년 5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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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Sunday in May                                                                                            Announcements  

Announcements                                                                                                                                                              May 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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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St. Paul Summer Camp  

Date :  May 5th (Today) 
Where : After 9:30 a.m. mass in the education center 

High School Workshop  
Grade : 9th –12th  
Date : May 17th (Fri) - May 19th (Sun)  
Departure : May17th (Fri) at Church Education Center 
Check-in : Starts at 6:30 p.m.  
Departure : will be at 7 p.m. sharp 
Arrival :  
Location : Thomas Berry Place Retreat Center  
Address : 86-45 Egerton Blvd. Jamaica, NY 11432 
Fee : $180 per person 
Registration : Mother’s Group Desk (church basement)  
Deadline : May 5th (Today)  

Family Fishing Trip  
Eligibility: all church members  
              (families with children are given priority) 
Date & Time : May 25th(Sat)  10 a.m.—3 p.m.  
Where : Captree Marina  
Address : 3500 Ocean Pkwy, Bay Shore, NY 11706 
Free : $70 per adult ($20 per child : under 14 years old) 
Limit : 60 people including children 
Register : Parish Council Desk  
All fishing fees and tips included. However, please 
bring your own meals and drinks.   

Sunday School First Communion  
She-Shen Virgin Mary Statue Procession  
Date : May 5th (Today)  
The procession will begin at St. John Vianney Church. 
After rosary prayer in the church at 1:30 pm, we will 
wait for the procession on the streets and stairs in front 
of the church at 2:20 p.m. 

Evening of Blessed Virgin Mary  

Special Collection  

Ascension of the Lord  
Date & Time : 7 a.m. & 8 p.m. mass 

It is the Holy day of obligation.  
There is the offering each mass  

Visit to the Parish of Our Lady of Fatima  
Date : May 18th (Sat)  
Time : 8 a.m.—1 p.m.  
Our Lady of Fatima will be visiting our church.  
We hope many parishioners will attend.  

Sunday School Lock-In  
Date :& Time : 6 p.m.) — May 11th (9 a.m.) 

Location : Church basement (Grade : 6th—8th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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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Weekly Homily                                                                                                                                                                May 5, 2024 

  
 
 

 That those searching for faith in a chaotic world encounter Christ in every member of the Church, we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nations cooperate to develop compassionate immigration policies and remember that we are all alike in 

seeking a better life, we pray to the Lord. ◎ 

 That al who live with mental illness may feed Christ’s comforting arms of love, we pray to the Lord. ◎ 

 For those who receive the Eucharist the first time today, that their hunger for Christ never wanes, we pray to 

the Lord. ◎ 

 That all who gather here see the face of Jesus in one another, we pray to the Lord. ◎ 

 We all know Jesus as our Lord and Savior. He is also our Master and Teacher. But for those 
students making their first holy Communion today, Jesus will also be their best friend--for life! You 
will all have friends throughout your life, beginning with your neighbors and classmates. You will go 
to school together, play together, and maybe even pray together. You will "hang out" together. You 
will have adventures. Sometimes you will laugh together. A friend is someone whom you can share 
your innermost secrets with and they will not judge you. Sometimes you may even cry together. One 
of the most difficult things you will ever do is say goodbye to your friend. Sometimes they move 
away or go to a different school. But that's life. But you know what's even more difficult than that? It's 
when you suffer from an illness or a failure or a disappointment or a punishment and there is no friend 
to console you or help you bear your sorrow. That's where Jesus comes in! 
 
 From today on, Jesus will not only be with you and for you, he will be part of you! Jesus feeds 
you with his Body and Blood so no matter where you go, Jesus will be there, to not only comfort you 
but to strengthen you. There is nothing that you suffer that Jesus doesn't understand--- because he suf-
fered too, just like you! His friends abandoned him, denied him and betrayed him when he needed 
them most. But Jesus forgave them! And Jesus not only stands ready to forgive you too, but also, 
through the grace of the Eucharist, to give you the courage and strength to say you're sorry and ask 
forgiveness when you've done something wrong. There are 613 commandments in the Bible, but Jesus 
boils them down to just one: love one another. As long as you do this, you will not only become the 
person God wants you to be, you will have Jesus as your best friend for life!  

Bolivia Medical Mission  Making Carnation Corsage For Mother’s Day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sixth Sunday of Easter                                                                              May 5, 2024 (Year B)  No. 2685 

Responsorial Psalm                                                                                                          Psalm 98:1, 2-3, 3-4  

◎  The Lord has revealed to the nations his saving power.  

○  Sing to the LORD a new song, for he has done wondrous deeds; His right hand has won victory 

for him, his holy arm. ◎ 

○  The LORD has made his salvation known: in the sight of the nations he has revealed his justice. 

He has remembered his kindness and his faithfulness toward the house of Israel. ◎ 

○  All the ends of the earth have seen the salvation by our God. Sing joyfully to the LORD, all you 

lands; break into song; sing praise.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Second Reading  

  1 John 4:7-10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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